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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임금근로자의 근무여건 자가평가와 작업 중 부상의 관련성

연구배경 및 목적

• 국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, 이들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높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.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, 현장

에서는 안전보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.

• 기존 연구들이 주로 임금, 근로시간 등 객관적 지표에 집중한 반면, 근로자가 스스로 체감하는 근무여건의 불리함이 실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.

• 본 연구는 대규모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, 외국인 근로자의 주관적 근무여건 평가가 작업 중 부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. 이를 통해 산재 고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, 실효성 있

는 예방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.

연구방법

1. 연구설계 및 대상

• 본 연구는 법무부와 통계청의 「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」 원시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. 연구 대상은 해당 조사에 참여한 임금근로자 중,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

13,085명을 최종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.

2. 연구방법 : 주요변수 및 분석방법

• (작업 중 부상) 종속변수는 ‘최근 1년간 작업 중 부상 또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경험 유무’로 설정하여 이분형 변수(1=경험 있음, 0=경험 없음)로 구성하였다.

• (근무여건 자가평가) 주요 독립변수는 ‘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급여, 근로시간, 업무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’로, 각 문항에 대해 ‘많음’, ‘비슷함’, ‘적음’의 세 범주로 재분

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.

• (통제변수) 성별, 연령,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속연수, 사업장 규모, 산업군(농업·임업·어업, 광업·제조업, 건설업,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) 등 직업적 특성을 포함했다.

• (분석방법) R 4.3.3의 ‘tidyverse’, ‘tabf’ 등의 패키지를 활용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(모델Ⅰ-Ⅲ)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.

연구결과

1. 전체 분석 결과

• 한국인 대비 업무량이 ‘많다’고 응답한 근로자는 ‘비슷하다’고 응답한 근로자에 비해 작업 중 부상을 경험

할 위험이 2.26배 유의하게 높았다(95% CI 1.79–2.86). 

• 또한, 급여가 ‘적다’고 인식하는 경우(OR 1.60)와 근로시간이 ‘많다’고 인식하는 경우(OR 1.35)에도 부상

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.

• 특히 ‘업무량 과다’ 인식은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.

• 급여(Pay), 근로시간(Working hours), 업무량(Workload) 모두 작업 중 부상과 유의한 관련성 (p<0.001)

• 성별 차이 유의한 관련성(남성 근로자의 부상 > 여성 근로자) (p<0.001)

• 산업군에는 건설업(6.0%) 가장 높음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3.2%) 가장 낮음, p=0.002

3. 산업군별 분석 결과

• 업무량 과다 인식은 모든 산업군에서 공통적으로 부상 위험을 높이는 가장 일관된 요인이었다. 특히 도

소매·숙박·음식점업에서는 그 위험이 4.67배(95% CI 2.79–7.83)에 달해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.

• 광업·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‘근로시간이 많다’는 인식이 주요 위험요인이었으며(각각 OR 1.61, 2.02)

• 광업·제조업과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에서는 ‘급여가 적다’는 인식이 부상 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(각각

OR 1.77, 1.83).

• 한편,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의 30~49인 규모 사업장에서 부상 위험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, 중규모

사업장의 안전관리 공백 가능성이 시사되었다.

결 론 및 제언

• 본 연구는 근무여건 자가평가 방식이 부상 예측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실증했다. 그러나 자가보고 방식에 따른 과·소보고 가능성, 횡단면 설계로 인한 인과관계 단정의 어려움, 일부 산업군 표본 부

족등의한계가있었다.

•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체감하는 과업 부담이 객관적 사고 위험과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하며, 현장 감독이나 안전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도 간단한 자가평가 설문만으로 위험 집단을

조기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.

•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근무여건 자가평가는 작업 중 부상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, 특히 ‘업무량 많음’ 인식은 모든 산업군과 성별에서 공통적으로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.

변수 OR (95% CI) 의미

급여 –적음 1.60 (1.29–1.98) 부상위험↑

근로시간 –많음 1.35 (1.05–1.73) 부상위험↑

업무량 –많음 2.26 (1.79–2.86) 가장강한연관성↑↑

2. 인구사회학적 분석 결과(연령, 교육, 근속연수 보정)

2.1. 남성 외국인 임금근로자(N=7,730)

• 남성근로자의경우, 급여(적음), 근로시간(많음), 업무량(많음) 세가지자가평가모두가부상위험을

유의하게높이는요인이었다. 특히광업·제조업과건설업에종사하는남성에게서위험도가두드러졌다.

2.2. 여성 외국인 임금근로자(N=5,355)

• 반면, 여성근로자에게서는업무량이 ‘많다’는 인식이부상위험을 3.53배로매우크게증가시키는핵심

요인이었으며, 급여나근로시간의영향력은남성에비해뚜렷하지않았다.

산업군 유의한 자가평가 요인 OR (95% CI) 산업군 유의한 자가평가 요인 OR (95% CI) 산업군 유의한 자가평가 요인 OR (95% CI)

농업/임업/어업(AFF) 업무량많음 3.56 (1.26–10.01) 건설업(CST)
근로시간많음
업무량많음

2.02 (1.06–3.84)
2.08 (1.10–3.93)

사업/공공서비스업(BPPS) 업무량많음 2.40 (1.25–4.62)

광업/제조업(MM)
급여적음
업무량많음
근로시간많음

1.77 (1.29–2.42)
1.69 (1.19–2.39)
1.61 (1.13–2.30)

도소매/숙박/음식업
(WRFL)

업무량많음
급여적음

4.67 (2.79–7.83)
1.83 (1.08–3.09)

변수 OR (95% CI) 의미

근로시간 –많음 1.44 (1.07–1.94) 부상위험↑

업무량 –많음 1.87 (1.43–2.45) 부상위험↑

변수 OR (95% CI) 의미

급여 –적음 2.05 (1.25–3.35) 부상위험↑

업무량 –많음 1.79 (1.05–3.06) 부상위험↑


